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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글은 용인 수지에 위치한 느티나무도서관의 아카이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졌다. 느티나무도서관은 2000년 개관 이후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민간 도서관운동의 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도서관문화 발전을 위해 
2003년 느티나무도서관재단을 설립하여 여러 기관들과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교류와 활동으로 느티나무도서관은 많은 자료들을 생산, 수집하게 되었고. 지금까
지 모여진 생산 기록과 수집 기록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2013년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 글을 통해 느티나무도서관의 아카이브 조성 과정과 관리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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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utinamu Library in Suji, Yongin, has been serving as a hub for local communities 
since its opening in 2000. In 2003, Neutinamu Library Found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library culture, continuing the wave of the library movement 
in the third sector and carrying out cooperative projects with various institutions. Through 
these exchanges and activities, numerous records and materials were produced and 
collected at the library. In 2012 and 2013, Neutinamu Library Archive was built so 
that the records that have been collected could be utilized. As such, this article will 
introduce and discuss the processes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Neutinamu Library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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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느티나무도서관은 용인시 수지구에 자리 잡은 사립공공도서관이다. 2000년 아파트 상가건물 지하에 사립문고

인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당시 난개발이 한창이던 수지지역에 도서관이라고는 시립도서관 하

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문턱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단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 도서관으로 꾸미기 위해 바닥을 깔고 가구 모서리까

지 신경을 썼던 정성을 알아보면서 금세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아졌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늘어나면서 도우미회도 만들어졌다. 어머니독서회를 운영하거나 아이들에

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면서 도서관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에 따른 활동 기록들도 쌓이기 시작했다. 

느티나무는 개인 이용자들에게뿐 아니라 지역의 단체들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 세미나를 열거나 회의

를 할 때도, 행사를 준비할 때도 마땅한 장소가 없던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도서관은 곧 지역 단체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자연스레 각 단체들의 자료가 모이게 되고 그 자료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가 되었다. 
시민단체들이 모여 용인시 보육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힘을 모아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느티나무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또는 어린이도서관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의 경험을 나눠달라

는 문의가 많아졌다. 2003년에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도서관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 위치로 도서관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된 것은 2007년이다.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이전에 비해 공간은 

여덟 배로 커지고 장서도 두 배가 넘게 늘어났다(박영숙, 2014, p. 228). 공공도서관 시설물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서 사립문고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을 마치고, 이름도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빼고 ‘느티나무도

서관’으로 바꾸었다. 신축 건물의 지하는 강당과 마당이 있어 행사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해졌다. 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용자들의 이용도 동아리 활동도 활발해졌다. 장서위

원회, 도서관학교, 한일교류심포지엄, 마을포럼, 동네아빠워크숍 등 굵직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또한 용인작은도

서관협의회, 지역생협 등 시민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의 인큐베이터 역할

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지역 단체들과의 협력의 폭도 넓어졌다. 이러한 활동들은 현재 시점에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른 기록 또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수집되고 있다. 

2. 아카이브의 시작 

2.1 기록의 갈무리

도서관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느티나무도서관의 경험들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다. 5년, 10년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은 쌓여만 갔고, 소소한 기록들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 갈무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1999년 

도서관을 구상하면서 함께 공부하던 세미나자료, 논문, 해외 자료집 등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다. 당시에는 

구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료들이었기에 활용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가 없는 자료였지만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서가를 만들어 보관해두었다. 어쩌면 

이게 아카이빙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예술서적이 빈약하던 시절 아이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보여주고 싶어 

미술관이나 전시회 등에서 팸플릿, 리플릿, 도록 등을 모아 예술서가에 꽂아두기도 했었다. 모두 전통적인 도서관 

자료와는 동떨어진 자료들이다. 이런 자료들은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렇듯 느티나무도서관의 활동 하나 



 민간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리  169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3.167

하나가 기록되고 그 기록들이 10년 이상 쌓여서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무게를 느끼고 있던 시점에 ‘아카이브’를 

만나게 된다. 

2012년 4월, 60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에서 ‘도서관 공공가치와 정보공유’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소연 교수의 주제발표로 듣게 된 라키비움의 사례들은 ‘인류의 기억’이라는 공동 사명을 가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이 경계를 넘어 서로 융합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박영숙, 2014, p. 363). 이는 기록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아카이브를 도서관에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2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준비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대학원의 ‘기록의 정리와 기술’ 실습을 느티나무도서관의 기록물

로 6주간 진행하게 되면서 아카이브 구축의 기초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2년 9월 한신대학교 이영남 

교수와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아카이브’ 강좌를 열었다. 공적 기록을 위한 ‘아카이브 A’, 정해진 틀을 

조금 벗어날 수 있어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더 적합한 ‘아카이브 B’, 공동체나 개인의 기록을 정해진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닌, 틀에서 벗어난 비정형적 기록을 인정하는 방식이다(이영남, 2013, p. 74). 느티나무도서관의 경우 운영

과 사업 부분에서는 ‘아카이브 A’를 커뮤니티기록은 ‘아카이브 B’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영남 

교수와 함께 2013년 2월부터~4월까지 10회에 걸친 ‘느티나무 아카이빙 워크숍’을 열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신청이 가능한 오픈 워크숍이었다. 참가한 사람들은 도서관사서, NPO관계자, 대안학교교사, 일반 이용

자 등 다양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의 자료를 재료 삼아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언어부터, 파일을 분철하여 시간대별로 

재정리하고, 각각의 파일 기술서에 내용을 채워 넣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갔다. 워크숍의 목적은 아카이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리고 관심을 불러 일으켜 참가자 각자의 위치에서 기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 이었다. 

 

2.3 기록의 정리

10회의 워크숍 과정을 마치고 이후로도 기술서 작성과 등록 작업은 계속되었다. 자료는 아카이브 박스 70개의 

분량이었다. 박스 안에는 도서관 활동 기록이 담긴 1500개가 넘는 파일들이 있었다. 파일마다 기술서를 작성하여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기술서에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내용물에 대한 기술자(記述者)의 의견을 기술하여 

어떤 용도로 참고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도록 했다. 

등록번호는 시리즈별로 부여하였다. 박스별로 시리즈 제목이 붙어 있고, 시리즈별 자료가 많을 경우 두 개의 

박스에 나눠서 보관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등록번호는 도서관도서관리시스템인 엑슬리스(Exlis)에 입력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도록 하였다. 엑슬리스의 KORMARC 입력 태그 중, 내용주기를 입력하는 505 태그에는 파일 

목록을 입력하여 제목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는 653 태그에는 주요 키워드를 넣어 키워드와 

제목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검색 결과를 통해 도서검색과 마찬가지로 찾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의 아이템이나 파일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다. 워크숍 당시 입력하던 자료는 대부분 서류형식으로 

파일링 된 자료였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서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필요한 정보는 대출이 아닌 복사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파일 이름을 표기하고 봉인된 봉투에 넣어 별도의 

박스에 보관하는 식으로 기밀 처리하고, 해당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가려진 복사본으로 대체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아카이빙 워크숍을 계기로 쌓여 있던 파일들을 분류하고 등록하였지만, 커뮤니티와 도서관계와의 교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167-173, 2020.8170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3.167

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남아 있었다. 대략 1천 점이 넘는, 주로 책자 형태의 자료들은 2018년 기록관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분류하고 등록했다. 등록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도서관장서관리시스템에 일반도

서와 같은 기준으로 등록하고 있던 방식에서 아카이브 자료의 특성에 맞게 더블린코어(Dublin Core)의 요소들 

중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8가지 요소만을 선택해 KORMARC 태그에 적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DUBLIN CORE KORMARC

Title 표제 245 제목 

Creator 생산자 100/110 저자

Description 주기 500 일반주기

Date 날짜 260 c 발행년

Identifier 식별번호 090 분류번호

Contributor 기여자 700/710 관련저자

Publisher 출처 260 b 출판사

Format 형태사항 300 페이지,책크기

<표 1> 더블린코어와 KORMARC 대비표

 

등록된 자료들은 대부분 ISBN 없는 책자 형태이고 리플릿, 팸플릿, 카탈로그, 소식지, 지도 등의 비도서 자료들

도 있다. 이런 비도서 자료들은 출처별로 파일을 만들어 파일 단위로 등록한다. 파일에 정리된 자료들은 목록화하

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2.4 기록의 분류

느티나무도서관의 아카이브 자료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유지해가는 ‘도서관경

영’, 지역 단체와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내 활동기록을 모은 ‘도서관서비스’, 더 나은 도서관문화를 위해 타 

기관과 연계하여 움직이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의 행보를 보여주는 ‘도서관운동’이다. 도서관운동은 모색과 실천

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도서관경영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은 생산부터 보관까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영주체인 도서관 직원들에 의해 생산된다. 기록은 업무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협업을 위한 디지털 공간이

자 기록보관을 위한 저장 공간인 NAS(Network Attached Storage)에 저장된다. NAS 저장시에는 현용기록을 

R로 비현용기록을 X로 표기하여 저장하며, 업무종료 시점에 R을 X로 변경하여 저장하여 아카이브 자료임을 

표시한다.

두 번째 ‘도서관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의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역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 지역 기관들과의 협업,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역시 이 분류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가능한 마을 아카이브 개념의 기록들이 이 분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도서관운동’의 경우 도서관 운동을 이어가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도서관학교, 
예비사서, 컬렉션 버스킹,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도서관문화를 만들기 위해 느티나무도서관의 움직임

을 보여준다. <표 2>는 도서관 업무 분류표이다. 업무가 완료되면 현용기록은 업무종료되어 아카이브로 넘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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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 대분류 R00 중분류 R000 소분류 ⇒ X000

 R1 도서관경영

R10 History 설립과 건축관련 

R11 정책 정관 규정, 목표 기획 

R12 조직 이사회, 운영회, 업무 

R13 재정 예산, 사업보조금, 수익사업

R14 공간 건물, 공간배치, 유지보수

R15 사무 업무일지, 회의록, 업무메뉴얼

R16 홍보 홍보물, 기넘품, 보도자료

 R2 도서관서비스

R21 장서 자료수집, 정리, 자료관리

R22 서비스 대출열람, 정보활동지원, 아웃리치 

R23 프로그램 낭독, 독서회, 저자초청, 모꼬지

R24 자원활동 모집 교육 운영, 자원활동가회 

R25 지역사회연계 마을소식, 연대&협력, 협치&민주시민교육

 R3 도서관운동_모색

R31 도서관학교 도서관학교_정규강좌, 장서개발

R32 소통 소식지, 웹진, 행사참가, 초청장편지

R33 연구발간 자료생산, 컨퍼런스, 연구프로젝트 

R34 readings Archiving, 도서관의 가치&기부

R35 도서관생산자료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어린이)

R36 기관단체생산자료 서점출판, 공공기관, 학회 연구회

R37 해외기관생산자료 일본

 R4 도서관운동_실천

R41 상담강연위원회 견학상담, 강연기고토론, 자문&위원회

R42 협력사업 기적의도서관, 도서관계, 정부지자체

R43 친구도서관 기획지원, 도서관별현황 및 정산보고

R44 위탁운영 성북 2011, 파주 2014, 위탁운영제안

R45 아카이브 기획 회의 작업, 학습, 교류협력

R46 지하철서재 조성, 장서, 운영, 시설

R47 메이커 메이커밴드, 사업계획 및 보고, 장비

R48 컬렉션버스킹 컬렉션워크숍, 컬렉션버스킹, 예비사서

<표 2> 느티나무도서관 업무 분류표(2020년 기준)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이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활동은 기록을 남긴다. 필연적으로 기록은 활동이 

있어야만 남게 된다. 기록은 활동의 흔적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록은 맥락을 읽고 

연결점을 잃게 된다. 기록이 현재의 사건들과 만나질 때 기록의 보존에 의미가 더해지리라 생각한다. 

3. 이용과 보관

모든 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다. 책자 형태의 자료의 경우 일반도서와 같은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

하다. 도서관경영으로 분류된 자료의 경우 업무 진행 시 참고자료로 내부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 시민단체

들의 경우 함께 연대하여 진행한 사업이나 행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참고하여 이후 사업을 진행에 도움을 

받는다. 일반 이용자들에게 아카이브 자료는 기록을 정리 및 기술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안다영, 2019, p. 78), 유명 출판사나 작가들의 도서와 비교할 때 선호가 낮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의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정보로 이용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관 장소 또한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를 만들면서 3층에 있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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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실은 지하 1층 공간으로 옮겨졌다. 지하 1층의 기록보관실은 사무 공간과 통합되어 있고, 어린이서가가 있는 

장소의 특성상 저녁 6시면 출입이 제한하여 기록보관실 접근이 쉽지 않다. 자료 관리 측면에서 보면 한 공간에 

모든 자료가 모여 있어 전체자료의 파악이 쉽고 동선이 짧아 편리한 점이 많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다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아카이브 이용을 막는 큰 요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별도의 서가와 전시공간을 마련해두고 아카이브 자료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 등과 연계하고 마을 

커뮤니티와 함께 전시를 기획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 1> 기록보관실 아카이빙박스와 도서관계⋅커뮤니티 코너

<그림 2> B1층 기록보관실 평면도 

4. 맺음말

필자는 2013년 ‘느티나무도서관 아카이빙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아카이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2016년도에

는 아카이브 자원활동가로, 시간제 근무로 그리고 2017년부터는 아카이브 담당 직원으로 기록이 활발하게 만들어

지고 수집되는 현장에서 기록관리 담당자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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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아카이브’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을 정도

로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정작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로서의 아카이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그만큼 관심과 노력, 비용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카이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인 기록, 장소, 인력 외에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네트워킹이라고 본다. 느티나무도서관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동무 아키비스트’의 자격으로 

이영남 교수가 함께 했다. 이후로도 기록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 타 기관의 아키비스트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학계에서도 기록이 생산되는 현장은 생생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 기록학

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느티나무도서관에 실습을 위해 방문한다. 재료로서의 기록을 다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토대에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민, 관, 학 세 주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민간 아카이브 구축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각각의 모임이 아닌 세 주체가 상호 교차되는 입체적 짜입세의 네트워

크가 만들어져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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